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제일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경기 언제 시작하지?”, “순위는 지금 어디까지 갔
지?”, “아, 중계는 어디서 하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머리에 떠오르는데, KBO랑 MLB는 시즌 구조부터 시작 시간이

랑 시간대 표기까지 달라서 헷갈리기 쉽거든요. 저도 예전에 MLB 경기 보다가 ET로 적힌 시간을 KST로 잘못 맞춰

서 한 타이밍 늦게 틀었던 적이 있어요. 그날은 경기 흐름 끊겨서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야구중계 사이트를 찾을 때 “공식 일정·순위를 어떻게 확인하면 헛돌지 않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볼게요. KBO와 MLB를 같이 보는 사람 기준으로요.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 이런 키워드도 상황

에 맞게 자연스럽게 섞어두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 KBO와 MLB는 ‘같은 야구’인데 운영 방식이 다르다

KBO랑 MLB는 둘 다 프로야구지만, 일정과 순위를 쫓는 체감이 달라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경기 수와 시즌 체계

입니다.

KBO는 단일리그제이고, 팀당 144경기를 치르며 정규시즌 총 720경기로 편성돼요. 2026년 기준 개막은 3월 28일이

고요. 그래서 순위를 볼 때도 “내가 보는 리그 전체 판이 한 덩어리” 느낌이 야구중계사이트 강합니다. 경기 수가

144경기라 162경기 체제인 MLB보다 한 시즌 안에서 결과가 정리되는 속도 감각이 약간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

요.

MLB는 정규시즌 162경기 체제예요. 그리고 2026년은 3월 25일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작한다고 MLB가 발표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중계 몰아보기”라도 MLB는 경기량이 더 많아서 순위 변동이

더 촘촘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162경기 동안은 승패가 쌓이면서 체감이 누적됩니다.

또 포스트시즌 구조도 달라요. MLB는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이 디비전시리즈에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이 와일드카

드 시리즈를 치르는 방식이 정규시즌 순위 페이지에 안내돼요. 즉, 순위를 “그냥 현재 순위”로만 볼 게 아니라 “포스

트시즌 진입 그림”까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일정 확인이 1순위인 이유, 중계는 결국 ‘시간’ 싸움이다

야구중계를 보는 입장에서 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계는 방송 편성이나 중계 채널 유무, 실제 경기 시
작 시간이 맞물려야 제대로 연결돼요. 특히 KBO랑 MLB를 같이 보면 더 그래요. KBO는 국내 기준으로 시간대가 비
교적 바로 이해되는 편이고, MLB는 미국 동부 시간 표기(ET)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환산이 필요하거든요.

검증된 정보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보통 13시간이에요. 그래서 MLB 일정 페이지에 ET로 적혀 있으

면 KST로 바꿔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T 기준 저녁 경기라면 한국에서는 자정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반대

로 ET로 오전에 시작하는 경기면 한국에서는 늦은 밤이 되기도 해요. 이런 환산을 대충 감으로 하면 꼭 한 번은 틀
립니다. 저는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늦게 틀었어요. 한 번만 틀려도 다음부터는 확인 습관이 생깁니

다.

https://www.xn--hy1bk2p9tcp8g62cc8m29g.com/baseball


KBO 일정·순위는 어디서, 뭘 보면 되나

KBO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 시작 시간, 중계 채널, 장소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경기별로 “어디서 하
는지”가 한 번에 정리돼 있어서 야구중계사이트 고를 때 최소한의 검증 수단으로 써먹기 좋습니다.

특히 KBO 공식 경기 운영/일정 페이지나 게임센터 쪽에서 경기별 시간, 중계 채널, 장소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어

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중계 채널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로 내가 보는 방식이랑 맞습니다. 둘째, 장소를 확인하면 같은 팀이어도

홈/원정에 따라 체감이 달라져요. 홈에서는 방송 구성이나 현장 전개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원정은 또 다
른 방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영역”이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정 확인을 먼저 해두면

최소한 경기 맥락은 잡힙니다.

그리고 시즌 구조가 단일리그제라서 순위 확인도 상대적으로 직관적일 때가 많아요. 같은 리그 안에서 쌓이는 성
적이라 “우리 팀이 지금 어디쯤 있나”를 보기 쉬운 편이죠.

MLB 일정·순위는 어디서, 특히 시간대가 핵심이다

MLB도 공식 일정과 순위 페이지가 있고, 일정 페이지에는 경기 시간과 중계 정보가 제공돼요. 순위 페이지는 업데

이트가 반영되고, 2026 시즌 포스트시즌 구조 안내도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 표기”예요. MLB 일정은 표준적으로 ET(미국 동부시간) 표기를 사용하니, 한국에서는 KST로 환
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차는 보통 13시간으로 안내돼 있죠.

이 환산이 왜 중요하냐면, MLB는 중계가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한국에서 자정 이후가 되는 경기들이

섞이면, “오늘은 이 경기만 보면 되겠네” 같은 계획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MLB 경기는 일정 확인할 때 단순히

“시작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대에 티비 앞에 있을 수 있는지까지 같이 확인해요. 야구중계는 결국 앉
아서 보는 스포츠라 컨디션이랑도 연결됩니다.



야구중계사이트 고를 때, 검증 기준을 ‘딱 3개’만 잡아보자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야구중계사이트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판단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줄여서 운영해요. 너무 많이 보면 오히려 피곤하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체
크합니다.

KBO 또는 MLB 공식 일정에서 경기 시작 시간 확인

일정에 적힌 중계 정보가 내가 보려는 채널/방법이랑 맞는지 확인

비슷한 시간대에 겹치는 경기가 있으면, 팀 매치업(상대)이 맞는지 재확인

이 세 가지는 “일정-중계-경기 식별”의 축이에요. 특히 MLB는 ET 표기 때문에 시간만 맞춰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KBO는 비교적 국내 기준이라 시간 환산 부담은 적지만, 중계 채널이 달라지는 날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체크하는

게 좋아요.

시즌 구조 차이 때문에 순위 보는 방식도 달라진다

순위를 확인하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플레이

오프 희망이 있냐”를 봅니다. KBO와 MLB는 순위의 의미가 연결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KBO는 단일리그제고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구조라, 순위는 리그 전체에서 성적을 누적해 쌓아갑니다. 그래서 중
간중간 순위가 바뀌는 것도 더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야구는 늘 변수가 많지만, 구조가 한 덩어리라 비
교가 명확합니다.

MLB는 정규시즌 162경기라는 긴 호흡 위에, 포스트시즌이 지구 우승팀 상위 2팀 디비전시리즈 직행, 나머지 팀 와
일드카드 시리즈라는 형태로 연결돼요. 즉 순위를 볼 때 “현재 기록”뿐 아니라 “어느 단계로 가게 되는지”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순위 페이지에 이런 구조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고 되어 있으니, 그 정보를 같이 읽으면서 보는 게 실
수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시간 환산 실수 줄이는 현실적인 팁
MLB를 볼 때 시간대를 잘못 맞추는 실수는 거의 습관 문제로 굳어집니다. 특히 주중엔 일정 확인이 귀찮아서 “대
충”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경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한 번만이라도 확인 루틴을 넣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MLB 일정이 ET로 표기된다는 점과 시차가 보통 13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고정값처럼 가져

가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다만 야구 일정이 연기되거나 시간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계산해둔 시간”이 무



용지물이 될 수 있죠. 이럴 땐 결국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야구중계사이트를 켰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중계를 틀기 전에 공식 일정에

서 시작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들어가면, 실전에서 체감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한 번만 해도 “아, 이게 왜 중
요했지”가 바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시로 보는 실제 흐름: “오늘 KBO와 MLB를 같이 본다”면
가정해볼게요. 오늘 저녁에 KBO 경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mlb중계로 넘어가고 싶다고 해보죠. 이때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MLB의 ET 시간을 KST로 착각해서 틀어야 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둘째, KBO 경기 끝나고 나서 채널을 바꾸다

가 이미 시작된 MLB 구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확인 - 중계 정보 확인 - 내 생활 리듬 확인” 순서로 움직

여요.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오래 안 걸립니다.

KBO 쪽은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그날 경기의 시작 시간과 중계 채널 정보를 확인합니다. MLB 쪽은 공식 일정 페이

지에서 ET 시간을 확인하고, KST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시차가 보통 13시간이라는 기준을 활용하되, 실제 경기 시
간은 공식 일정에서 최종 확인하는 식으로 마무리해요. 이 흐름만 잡으면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

듭니다.

자주 생기는 헷갈림 포인트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KBO와 MLB를 같이 보면 몇 가지가 계속 걸립니다.

첫째, 경기 수가 달라서 “시즌 중간”이라는 감각이 서로 다릅니다. KBO는 팀당 144경기, MLB는 162경기라서 같은

날짜라도 진행률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순위를 볼 때, “우리 팀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네” 같은 감상은 날아갈

수 있죠. 숫은 프로야구 실시간 중계 같은데 체감이 다른 구조입니다.

둘째, MLB는 포스트시즌과 연결되는 의미가 순위에 섞여 있어요.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 직행, 나머

지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이런 구조가 순위 페이지에 안내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를 볼 때 단순히 현재 순위만 읽
지 말고, 이 구조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시간대 표기입니다. ET 표기, 그리고 한국은 KST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 이건 반복해서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

다. 한 번 틀린 뒤로는 웬만하면 재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야구중계로 ‘피로’를 줄이는 선택, 결국은 확인 시간의 문제

야구중계사이트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종종 “화면이 안정적이냐” 같은 쪽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
요하겠지만, 제 경험상 더 먼저 챙겨야 하는 건 일정과 순위의 확실성입니다. 같은 경기라도 시작 시간이 어긋나면

그날 야구 보는 흐름이 통째로 망가져요. 특히 MLB는 원격 중계 특성 때문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식 일정에서 시작 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공식 일정에서 제공하는 중계

정보가 내 선택과 맞는지 확인하고, 순위는 공식 순위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이 세 단계만 지키면, 야구중계사이트

를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 확 줄어요.

마지막으로, 바로 써먹는 확인 루틴

리듬을 한 번 만들어두면, KBO와 MLB를 같이 보면서도 스트레스가 덜해집니다. 저는 최소한 경기 전, 그리고 넘어

갈 때 이렇게 합니다. 목록으로 딱 붙여서 말하긴 싫지만, 그래도 실무 감각으로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결국 핵심은

같은 거라서요.

https://www.xn--hy1bk2p9tcp8g62cc8m29g.com/baseball/mlb


오늘 볼 KBO 경기의 시작 시간과 중계 정보를 공식 일정에서 확인

MLB는 ET 시간을 확인하고, 한국 기준으로 KST로 환산할 때 시차(보통 13시간)를 먼저 적용

실제 실행 직전에는 공식 일정에서 시간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기

이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야구는 감정 스포츠이고, 일정은 물리적 시간이라서요. 야구중계는 감정만큼이나 타이밍

이 중요하니까요.

KBO든 MLB든, 결국 “확인하고 들어가면 편해진다”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빠르게 해주는 게 공식

일정·순위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미리 잡고 들어가 보세요. 한 번만 습관이 되면, mlb중
계 보면서도 KBO 결과 보면서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